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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반대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격화

∎ 정치적 불안 지속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입지 약화 우려가 점증

l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콩 

증시는 정치적 불안요인까지 가세하면서 급락하였고, 홍콩달러도 약세를 지속

l 홍콩은 뉴욕과 런던에 이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세 불안감 심화로 금융허브로서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

  -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부 부유층과 외국인 부자들이 홍콩 내 자금을 싱가포르 등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홍콩 내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기업도 증가

∎ 홍콩의 추가적인 경기침체 및 급격한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가중,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허브 재편 가능성 등을 주시할 필요  

l 홍콩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위 장기화는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홍콩 주택가격은 증시 하락과 시위 지속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

l 정치적·사회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 하락 및 홍콩달러 평가절하 위험 

등으로 외국인들의 급격한 자본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

l 더욱이 정부의 무력대응으로 사태가 최악으로 번질 경우 홍콩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금융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 못해

 - 한국의 ELS 발행 구조에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중이 높아 최악의 사태 

   발생 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증대

l 일국양제 체제 붕괴로 중국의 개입이 강화될 경우 홍콩의 투자 매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허브의 재편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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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 반환 이후 홍콩의 대중국 주요 시위 타임라인

시기 시위 내용 (참여자 수) 결과 중국 국가주석

2003 국가 안전법 반대시위 (50만 명) 유보
후진타오

2012 중국식 교육 도입 반대 (12만 명) 유보

시진핑

2014.9/22~12/5 우산 혁명: 직선제 반대 (100만 명) 실패

2016.9/26 우산혁명 2주년 민주화 요구 시위 (약 1천명) -

2017.1/1 反중국 시위: 행정장관 보통선거 시행 및 탄압성 사법심사 철회 요구 (약 9천명) -

2018.1/1 反공산당 통치: 내정간섭 및 독재정치 반대 -

2019.6/13~

反송환법 시위

- 6/16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폐지 요구 (200만 명)

- 7/21 백색테러(친중 성향 의심 세력 폭력행사) 발생으로 시위 확산

- 8/12~13 홍콩 시위대의 국제공항 점거 농성으로 홍콩 공항 폐쇄

- 8/18 송환법 완전 철폐 시위 (170만 명)

진행 중

자료 : 언론 종합, 국제금융센터 자료 재인용

I. 일국양제(一國兩制) 위기 봉착 

■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격화

● 홍콩과 중국, 대만, 마카오 간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범죄인 인도법」개정안이 

홍콩 내 민주화 인사들의 중국 송환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며 시위가 촉발

- 7월에 백색테러 발생으로 대규모 시위와 사상 최대의 총파업 등이 확산되었으며, 8월 12

일에는 홍콩 시위대의 공항 점거로 여객이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 최근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무력충돌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25일 경

찰의 첫 실탄 경고 사격 등으로 시위가 재격화되고, 중국 군사 개입 가능성도 재점화

■ 금번 시위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홍콩 내 누증된 

反중국 정서가 표출된 결과

● 금번 시위의 표면적인 목적은 홍콩의 민주주의 사수와 일국양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

나, 그동안 홍콩 내 누증된 反중국 정서도 함께 표출된 결과라는 평가도 지배적

- ‘일국양제(一國兩制)’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아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건부로 공

존하는 정치 제도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 반환 시 적용’1)

●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중국인의 홍콩 유입 급증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일자

리가 감소하는 등 홍콩의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분노가 축적

1)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은 ‘홍콩은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중국과 홍콩은 홍콩인이 

   홍콩인을 다스리는 ‘항인치항(港人治港)’ 원칙에도 합의했으나, 행정수반 직선제 폐지 이후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홍콩 정부를 장악하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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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 홍콩 항셍지수 및 상해종합주가지수 추이 표2 | 홍콩 실질 GDP 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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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3~)

지표 2017 2018 2019.1Q 2019.2Q

GDP 3.8  3.0
0.6

(1.3)

0.6

(-0.3)

민간소비지출 5.6 5.5 0.4 1.2

정부소비지출 2.8 4.2 4.5 4.0

총고정자본형성 2.9 2.0 -7.0 -12.1

상품수출 6.5 3.6 -3.7 -5.4

서비스수출 2.9 4.9 0.8 0.2

자료 : HKEX, Bloomberg 주 : 2017년 연쇄가격기준, 괄호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자료 :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 중국 부자들의 검은 돈이 홍콩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03년 이후 400% 이상 

급상승하였고, 중국인 저임금 인력으로 인한 홍콩 일자리 감소 등으로 박탈감이 심화

- '16년 홍콩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지난 30년래 최고 수준인 0.539를 기록2)

● 시진핑 집권 이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중국 경제에 대

한 홍콩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안감이 점증

II. 홍콩-중국 갈등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1. 금융시장 안정성 위협  

■ 미중 무역전쟁 지속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홍콩 

증시는 정치적 불안요인까지 가세하면서 변동성이 확대  

● 홍콩 증시는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로 중국의 경기급랭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시

위 격화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됨에 따라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

- 홍콩 항셍지수는 8월 14일 25,302로 7월 30일을 기점으로 약 10% 하락하였으나, 상

해종합주가지수의 경우 동 기간 5% 하락에 그침

- 공항 폐쇄 사태가 발생한 후 8월 13일 항셍 선물지수는 8월 초 대비 8%나 급락

● 더욱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홍콩의 경제 성장세가 교역감소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2) 지니계수는 경제적 불평등을 계수화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 2018년 한국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0.34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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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 홍콩 은행간 금리 추이 그림3 | 홍콩달러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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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

- 홍콩의 GDP 성장률은 투자 및 상품 수출 감소폭 확대 등으로 19년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0.6%(yoy)를 기록하였고, 전기대비로는 마이너스 성장(-0.3%)

■ 은행간 금리가 급등하였고, 홍콩달러도 7월 초 이후 약세를 지속

● 시위 초기 홍콩 은행간금리 HIBOR가 전 구간 상승하였으며, 사태가 격화되면서 7

월 4일에는 HIBOR 7일물이 6월 초 대비 99% 상승한 3.65%를 기록 

- 정치적인 리스크 증대 및 사회 동요로 인해 자본유출 우려가 커졌으며, 현금 수요가 급

증하면서 은행간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추정

● 홍콩달러의 경우 美달러 페그제 시스템(7.75~7.85홍콩달러 범위)으로 변동성이 크

지 않은 편이나, 7월 이후 큰 폭으로 절하 (7/5일 7.787 → 8/16일 7.841홍콩달러)

- 홍콩달러는 홍콩의 중국 반환에 따른 자본유출 발생 우려로 1983년 이후 美달러 페그

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8월 16일에 페그 범위 상단에 근접

■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출 우려가 부각될 소지

●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은 2018년 41%로 2016년 

40%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그 중 기관 투자자가 35%를 차지

- 외국인 투자자 중 중국 본토인 참여가 가장 높은 편으로 2016년 22%에서 2018년 

28%까지 상승하였으며, 반면 영국의 경우 23%에서 17%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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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 홍콩 증시 참여자 현황 그림5 | 홍콩 유입자금 대비 유출자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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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KEX 주 : Inflow와 Outflow가 동등한 비율 = 1

자료 : TransferWise, WSJ

- 반면 홍콩 투자자들의 거래 규모는 '16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36%에서 

30%(기관 20%, 개인 투자자 10%)로 축소

● 기존 홍콩 자체 시스템이 훼손되고 중국 본토 규제 적용 우려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고, 이는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위축을 초래 

- 해외기관들이 홍콩 내 투자한 주식 펀드 및 ETF 자금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환율 약세 및 증시 하락 지속 등으로 자본 유출이 심화될 소지

● 한편,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홍콩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금액이 유입 금액 대비 

높아지고 있어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출 현실화 가능성이 점증

- 英 송금 전문회사인 TransferWise는 8월에 홍콩의 유출 금액이 유입 금액 대비 2.64

배 많은 것으로 집계하였으며, 대체로 자금들은 미국 및 영국,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

- 다만, 자금 유출 관련 데이터 발표가 통상 몇 개월 지연되는 상황에서 홍콩 통화청이 현

재 통계와 금융시장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언급3)

2. 금융허브로서의 입지 약화 우려

■ 홍콩은 자본시장 친화적인 금융 시스템과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 불안 지속 시 위축될 가능성

● 홍콩은 최소한의 정부개입과 함께 단순한 조세 시스템, 자본 이동의 자유로움 등 해

3) "Worried Hong Kong Residents Are Moving Money Out as Protests Escalate," WSJ, 201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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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 홍콩의 AM 및 WM 규모 중 외국인 투자자 비중 표3 | 시위 이후 홍콩 IPO 취소 및 연기 상황

72% 71% 69%
66% 66%

2013 2014 2015 2016 2017

일시 기업 IPO 상장 계획

6/13
ESR 케이먼 (홍콩 물류·부동산)

: 12억 달러 조달 예정
연기

6/19
허치슨 차이나 메디테크 (홍콩 제약)

: 5억 달러 조달 예정
연기

7/19

 버드와이저 브루잉

(세계 최대 맥주 제조업체 

AB인베브의 아태지역 사업체)

: 98억 달러 조달 예정

철회

8/19 텐슨리성우(中 바이오 제약 기업) 연기

* 中 부동산 개발업체 골딘파이낸셜 홀딩스는 

14억 달러 규모의 부지 입찰 계획을 취소

주 : REITs 잔액은 제외 

자료 : SFC, Asset and Wealth Management Activities Survey 2017

자료 : 언론 종합

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를 확립4)

-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달러 페그제 환율 시스템으로 투자자의 환율 변

동성을 제거하는 대신 자본이동에 대해서도 제약을 두지 않음

● 특히, 조세제도는 낮은 세율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비세와 이자 및 배당 소득세, 

자본 이득세, 상속세 등이 없고 법인세 16.5%, 개인 소득세(15% 한도)만 부과5) 

● 그러나 최근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홍콩 내 투자자금 철수 및 시장 신뢰도 하락 

등의 우려가 점증하면서 금융허브로서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 

■ 일부 부유층은 자금을 싱가포르 등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홍콩 내 상장 및 투

자를 재검토하는 기업들도 증가

● 홍콩 정세의 불안감 심화로 일부 부유층과 외국인 부자들이 홍콩 내 자금을 싱가포

르 등으로 이동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자산의 해외 이전에 대한 문의도 증가

- 홍콩 내 투자가능 자산 백만 달러(USD) 이상의 HNWI 수는 '18년 말 기준 15만 3천 

명으로 '16년 대비 만 명 증가

- 해외 투자자들의 '17년 AM 및 WM 규모는 16조 홍콩달러로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

하였으며, 홍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 이상을 지속6)

4) 홍콩 투자청(InvestHK)에서는 세제 및 낮은 세율, 부정부패 없는 정부, 정치적 안정 및 치안, 원활한 의사소통, 교통 및 기타 인프라 등의 편의성 등을 홍콩 투자 

   진출 시 장점으로 제시

5) 한국 법인세율은 최고 27.5%이며, OECD 평균은 23.5% 수준

6) 2017년 말 기준 홍콩의 Asset and wealth management business 규모는 24.3조 홍콩달러, S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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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홍콩 진출 외국기업 추이 참고2 | 홍콩진출 외국기업 국적별 현황(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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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18%

자료 : 홍콩 투자청(Invest HK) 자료 : 홍콩 투자청(Invest HK)

● 시위 이후 홍콩 내 상장을 연기 또는 철회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투자를 취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증가

- '19년 7월 홍콩 IPO 공모액(누적)도 전년동기대비 30%나 감소한 839억 달러

(Mainboard기준, HKEX)를 기록

- 홍콩 증시의 약세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가가 발행가보다 떨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

생하는데다 시위 지속 등 불안정한 정세도 상장 철회 및 지연 요인으로 작용

<참고1>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입지 

■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경쟁력은 뉴욕과 런던에 이어 3위를 차지

● 홍콩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이 전 세계 102개 도시 중 3위를 차지하며, 금융

서비스 중심지 역할을 확립(전세계 국경간 은행 대출의 6%, 외환거래의 7% 차지)

● 2018년 말 기준 홍콩에서 운영 중인 외국기업 수는 8,754개(중국 기업 비중이 

18.2%로 가장 높고, 일본, 미국, 영국 順)로 전년동기대비 약 6% 증가

■ 중국 본토와의 경제협력 증대로 중국 진출을 위한 거점 도시로의 활용도도 상승 

● 홍콩 시장은 홍콩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의 對중국 투자의 거점도시로 활용되고 있

으며,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 대부분도 홍콩을 경유하여 진행

● 위안화 역외시장에서 홍콩 비중은 75%로 최대 역외 위안화 결제시장이며, 외국환 

거래법이 없고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업들의 파이낸싱 기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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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 홍콩 주택가격 지수 그림8 | 홍콩 GDP의 산업별 비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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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Rating and Valuation Department, CEIC 자료 : CEIC, Macquarie Research

III. Watching Points

■ ① 시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가중

● 금번 시위는 일국양제 체제의 유명무실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불안요인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큼

●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대내의 부동산 시장 위축 가능성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위 장기화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홍콩의 주택가격이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6월 중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정치적인 리스

크 확대로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 ('19년 1~5월 10.4% 상승, 6월 0.8% 하락)

- 7월 이후 시위 격화에 따른 중국 관광객(홍콩 소매판매에서 40% 차지) 감소는 호텔업 

부진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 사태 악화는 본토 기업들의 조달난 심화와 함께 양국 간의 일

시적인 공급망 마비 등으로 경기둔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홍콩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장 기준 적용으로 중국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담당 

● 한편, 한국의 對홍콩 수출 규모('18년 460억 달러)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수준으로 대내외 악재에 따른 홍콩 경기침체는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 

■ ② 급격한 자본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홍콩發 아시아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

● 홍콩은 글로벌 금융허브이자 위안화 역외금융시장으로서 대규모 해외 투자자금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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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 홍콩 시위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시나리오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결되는 곳으로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에 따른 자금유출 확대는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

- 홍콩 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으로 높은 편인데 글로벌 금융허브로

서의 입지가 약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금융자산 유출로 경제성장에 충격을 초래 

● 더욱이 중국 정부의 무력대응이 현실화될 경우 사태가 최악으로 번질 수 있으며 홍

콩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금융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 못해

- Fitch는 지난 12일 홍콩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였으나, 재평가 가능성도 존재 

- 특히, 한국 ELS 발행 구조에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약 70% 수준

(금년 상반기 기준)에 달해 최악의 사태 발생 시 일부 상품 손실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해

● 한편, 홍콩달러 급락이 지속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환율 페그제 폐지 가능성까

지 제기되고 있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發 리스크도 유의

- 외환보유액을 통한 홍콩달러 약세 방어 노력은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페그제의 폐

지 또는 완화로 홍콩달러의 평가절하가 가속화될 경우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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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지위 그림10 | 중국 및 홍콩 GDP 규모 및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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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위안화 결제시장 비중 75%

위안화 외환 거래 비중 39%

중국으로의 Direct investment 비중 59%

국제 금융센터 순위 (102개국 중) 3위

GDP 대비 은행 자산 비중 851%

GDP 대비 주식시장 비중 1,207%

홍콩 내 외국기업(지역 본부)수 1,530개

은행 수 194개

자료 : BIS, CEIC, HKMA, IMF, The Economist 자료 : IMF, The Economist

■ ③ 홍콩의 투자 매력이 상실될 경우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 약화로 중장기

적으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금융허브의 재편이 불가피   

● 홍콩의 경우 자유로운 시장과 선진화된 비즈니스 환경 등으로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융시장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투자 매력이 상실

● 시위 격화로 일국양제 체제가 붕괴할 경우 금융허브 경쟁에서 불리한 구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랜 기간 경쟁해 온 싱가포르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 중국 정부가 금융자산 통제까지 개입할 경우 사실상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상실

- 싱가포르는 낮은 세율과 인프라 구조 등 비즈니스 편의 환경을 바탕으로 금융허브로서

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정부의 지원으로 핀테크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

●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금융허브로서 상해 자유무역지구 및 심천 등의 육성을 가속

화하면서 홍콩의 국제금융 기능을 이동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

- 중국 경제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대비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심천은 빠

른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8년 GDP 규모(4,222억 위안)가 홍콩을 추월

- 중국 정부는 최근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천을 2035년까지 종합적인 경쟁력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외국인 투자 시스템 등을 적극 개선

● 현재까지 홍콩 내 외국계 IB들은 시위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

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IB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홍콩 내 글

로벌 금융회사들의 이탈 및 비즈니스 축소 가능성 등을 주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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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홍콩 對한국 수입 중 중국 재수출 규모 추이 참고4 | 한국의 對중국, 對홍콩 수출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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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홍콩 시위 장기화에 따른 한국 수출 영향

■ 한국 수출의 對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홍콩 시위 장기화는 홍콩을 통한 중

국 간접 수출 위축으로 이어지며 韓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홍콩은 수출입 규제 및 무역장벽이 없는 자유 무역항으로 무관세 혜택과 낮은 법인

세 등을 적용하고 있어 중계 무역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편

- 홍콩은 수입품 중 대부분을 재수출(re-export)하고 있는데 '18년 재수출 비중은 87% 

● 홍콩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18년 전체 수출의 7.6% 차지)으로 對홍콩 수출 중 

9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있으며, 이 중 약 90%는 중국으로 수출

-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위한 우회 경로로 홍콩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완화

- 對홍콩과 중국 수출 상위 품목은 대체로 유사(상위 20개 품목 중 14개가 일치)하며, 홍

콩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반도체(73% 수준)

● 한국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홍콩 시위 격화로 중국으로의 우

회 수출 경로까지 차단될 경우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홍콩의 우회 수출을 포함한 對중국 수출은 30% 이상이며, 중국의 무력개입 등이 현실화

될 경우 항만 및 공항 서비스 중단 등으로 간접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

-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 지속으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감

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을 통한 중국 수출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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